인도 총리, 2018 세계정부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기술과 개혁의 옹호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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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제6회 월드거번먼트서밋 2018(World Government Summit 2018, 이하 ‘WGS’)에서 있었던 자신의 연설에서 발전의 수단으로서 기술을 옹호하는 한편 파괴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모디 총리는 “기술은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거버넌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며 “e-거버넌스(e- governance)에서 ‘e’는 효과적인(effective), 효율적인(efficient) 그리고 쉬운(easy) 권한부여와 공정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은 아랍에미리트를 사막에서 현대의 경이로움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사이버공간이 과격화되는 어두운 면을 낳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모디는 올해 WGS의 주빈국인 인도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 날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프랑스 국무총리는 혁신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법인세 경감 및 노동법 개혁 등 변화를 향한 프랑스의 로드맵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필립 국무총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라를 굳건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최근의 시장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전망을 밝게 보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미 늦었지만 각 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보다 확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특히 25살 미만 인구가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정부들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 거번먼트 서밋(World Government Summit) 개요 

월드 거번먼트 서밋은 전 세계 정부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 전념하는 주요 글로벌 포럼이다. 서밋은 매년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차세대 정부의 의제를 설정한다. WGS는 정부, 미래주의, 기술 및 혁신을 수렴하는 지식 교환 플랫폼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 전문가 및 인간 개발의 선구자를 위한 사고 리더십 및 네트워킹 허브 역할을 한다. 미래의 관문으로서 서밋은 최선의 대처 방법에 대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불러 일으키는 혁신, 최고 모범사례 및 스마트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트렌드, 이슈 및 기회를 분석한다. 

*출처: AETOSWire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211005063/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www.worldgovernmentsummit.org/
